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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roducts that were sold at tailor shops in Korea from the 1890s to 1945, and explored the types of economic subjects related to the tailor shops and their main activities. The study was conducted by a literature analysis based on newspaper data. In the 1890s, clothes required by government offices were sold mainly in tailor shops, such as western formal wears, military uniforms, and police uniforms. In the 1900s and 1910s, the production and delivery of government uniforms became more popular. In the 1920s, main items sold at tailor shops were general clothes, such as men’s suit and outerwear, and there were a wide variety of product types. Also, sales of ready-to-wear clothing expanded greatly during this period. In the 1930s, dressmaker’s shop for women became popular. From 1938 to 1945, it was difficult for tailors to run a normal business under the wartime emergency economic system. Economic subjects who worked for the tailor shop included the owner, the chief, the clerk, the salesperson, the workers, and the apprentices. The owner was classified into two types: a tailor who made his own suits and a non-tailor. The chief was assumed to be the tailor who had the most seniority. The clerk worked as an employee of the shop. Among the clerks, the salesperson was dispatched to the outside, made an order, and received a payment. The worker was a producer who was in charge of the production of clothes. Among the workers, there were apprentices who were trained in tailoring and s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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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양복점의 판매 물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양복점에서 양복의 생산 및 판매를 담당했던 경제 주체들의 종류와 그들의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근대 양복의 변천사를 양복 생산자와 판매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 복식사 선행연구들은 근대 시기 양복이 확산일로에 있었으며 양복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양복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으며, 양복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작되고 판매되었는지, 즉 구체적인 생산문화와 판매문화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자 신사복의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Park(1975)의 연구가 있으며 개화기의 양복 도입과 수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Kim(1987)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양복 생산자의 관점을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 양복 생산자의 관점에서 양복 근현대사를 기술한 것은 Kim(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Kim(1990)은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간의 한국 양복 변천사를 통시적으로 개괄하면서 양복 확산의 배경과 유행 스타일, 양복인의 실명 추적과 양복단체의 활동 고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Kim(1990)의 연구는 근현대 100년에 대해 각 특성에 맞는 시대 구분을 시도하면서 양복의 태동과 흥망성쇠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그의 연구는 주로 신사복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시기적으로 광복 이후의 양복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일제 식민지기 양복점의 판매 물품과 생산 및 판매 주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시기 양복의 개념과 범주를 먼저 검토하면서 양복점에서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생산 판매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복의 생산 주체 및 판매 주체가 누구였는가, 이들의 역할과 지위는 어떠했으며 무슨 일을 했는가 등과 같은 양복 생산과 판매 주체에 관련된 문제들의 해답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하였다.

      근대 시기는 한국 패션이 태동된 시기이며 현재 한국 패션의 정체성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근대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시대적 범위를 신문에서 양복점 광고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1890년대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근대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검토한다. 둘째, 한국 근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의 종류를 살펴본다. 셋째, 한국 근대 양복의 생산 및 판매 주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근대 시기(1890~1945년)에 발간된 신문을 조사하는 문헌적 연구이다. 연구에 이용된 신문자료는 『독립신문』, 독립신문영문판 『The Independent』, 『황성신문(皇城新聞)』, 『매일신보(每日申報)』,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시대일보(時代日報)』, 『중앙일보(中央日報)』,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 『중외일보(中外日報)』 등이다.

    

    

  
    
      Ⅱ. 한국 근대 양복 및 양복점의 개념
      본 장에서는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양장과 양장점의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양복과 양복점
        양복(洋服)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두 가지로서 하나는 ‘서양식의 의복’, 다른 하나는 ‘남성의 서양식 정장’을 뜻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IKL], n.d.). 현재 대중적으로 ‘양복’이라는 말은 ‘남성의 서양식 정장’을 의미하는 후자의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양복이 도입되고 정착되어간 20세기 초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사전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다. 즉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이나 아동복의 경우에도 ‘양복’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었다(Beautiful, 1935; In this shop, 1908; Kim, 1934; Kobayasi, 1930; The appearance, 1926; Varying ladies’, 1935).

        양복점은 ‘양복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로서(NIKL, n.d.) 양복의 제작소이거나 판매점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양복점은 때로는 양복상(洋服商)이라 불리기도 했다. 양복의 사전적 정의에서 미루어 짐작되듯이 근대시기의 양복점이 반드시 남성복만을 제작 또는 판매한 곳이라고 볼 수 는 없다. 1920~30년대 다수의 신문 기사들로부터 양복점에서 남성복과 함께 여성복과 학생복 등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1922년의 대동양복점 광고 문구에는 양복점에서 “신사복, 여자복, 또 학생복을 제재(製裁)”한다고 되어 있으며(Advertisement, 1922, p. 2), <Fig. 1>과 같이 1925년 종로양복점의 광고 그림에서는 신사와 숙녀가 나란히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양복점에서 부인의 외투 시가를 조사한 기록도 있으며(Spring adornment, 1927), <Fig. 2>와 같이 삼일양복점의 쇼윈도 마네킨에는 남성복과 여성복이 나란히 입혀져 있다.

        
          
          

          <Fig. 1> 
				
          

          
            Advertisement of Jongno tailor’s shop
            (Western, 1925, p. 2)

          
          

          

        

        
          
          

          <Fig. 2> 
				
          

          
            Show window of Samil tailor’s shop
            (Pilgrimage(5), 1938, p. 5)

          
          

          

        

      

      
        2. 양장과 양장점
        양장(洋裝)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을 서양식으로 꾸밈, 또는 그러한 옷이나 몸단장’이며 다른 하나는 ‘책을 장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다(NIKL, 2014). 복식과 관련해서는 전자의 의미로서 널리 사용되는데, 현재에는 여성복에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양장’이라는 말은 여성복에만 국한된 용어는 아니었다. 1925년에는 ‘양장신사’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Donga ilbo newspaper reporter, 1925), 양장 또한 용어 사용 초기에는 남성복에도 사용 가능했던 용어로 이해된다.

        사전에서 양장점은 ‘여자의 양장 옷을 짓고 파는 가게’로 정의되어 있다(NIKL, 2014). 양장의 정의에 성별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양장점의 정의에는 성별이 명시되어 있다. 즉 양장점에 대해 ‘여자의’ 양장 옷을 짓고 파는 가게로 정의한 점이 주목된다. 양장점은 양장과 달리 처음부터 ‘여자의’ 양장 옷만을 제작 판매하는 곳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장점이라는 명칭은 1930년대 후반부터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Store management, 1937; The seriousness of, 1937). 양장점은 때로는 ‘부인양장점(婦人洋裝店)’(Pilgrimage(10)/(11), 1938) 또는 ‘부인아동양장점’(Attention, 1938)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즉 부인복이나 아동복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에 대해 양장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부인양장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 ‘부인양복부’(Winter preparation, 1932), ‘부인양복점(夫人洋服店, 婦人洋服店)’(Nowadays, 1908; Popular vote, 1935)이라는 명칭이 먼저 사용된 점도 주목된다. ‘부인양복점’에서 점차 ‘부인양장점’으로 명칭이 정착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 <Fig. 3>은 1938년 로스테일러 부인양장점의 쇼윈도 모습이며, <Fig. 4>는 같은 해 미야고 양장점의 쇼윈도 모습이다. 두 그림에서 여성 양장이 마네킨에 입혀져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3> 
				
          

          
            Sow window of Ross tailor dressmaker’s shop
            (Pilgrimage(10), 1938, p. 5)

          
          

          

        

        
          
          

          <Fig. 4> 
				
          

          
            Show window of Miyago dressmaker’s shop
            (Pilgrimage(11), 1938, p. 5)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대 시기 양복과 양장의 개념 및 양복점과 양장점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양복과 양장 모두 근대 초기에는 명칭 자체에 성별을 구분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으나 사용이 확산되면서 점차 양복은 남성복을, 양장은 여성복을 지칭하는 용어로 분리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근대 시기의 양복점은 ‘서양식의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학생복 등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로 정의되는 반면, 양장점은 ‘여성복과 아동복을 전문으로 만들거나 파는 가게’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양복점의 판매 물품
      본 장에서는 주요 연대별로 양복점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물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연대별로 찾을 수 있는 양복점 기사의 수가 균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빈약한 연대는 선행 연대에 함께 묶어서 고찰하였다.

      
        1. 1890년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
        신문광고에서 판매 물품의 종류가 확인되는 최초의 양복점은 1896년 9월 10일자 『독립신문』에 게재된 서울 종로(광쳥교 북쳔변) 소재의 쥬식회샤(Jusik Company)이다. <Fig.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쥬식회샤는 1896년 9월 당시 유일한 한국인 회사로서 일류 재단사(first-class tailors)와 구두 제작자(shoe makers)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내부, 군부, 경무청에서 필요로 하는 갓, 신, 옷 등을 판매하였다. 영문 광고와 국문 광고 문구를 비교해볼 때 갓은 모자(hats), 신은 양화(洋靴, foreign shoes), 옷은 양복(洋服, foreign clothes)에 대응되는 표기로 판단된다. 내부, 군부, 경무청에서 필요로 했던 옷은 바로 서구식 예복, 군복, 경찰복 종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5> 
				
          

          
            Advertisement of Jusik Company
            (Jusik company, 1896, p. 3)

          
          

          

        

        주식회사가 1896년 9월 유일한 한국인 회사였으나 여기에서 일했던 ‘First-class tailors’가 어느나라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1897년 1월 무렵 조선에는 ‘괜찮은(ordinarily good)’ 남성복 수트(suits)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인 또는 일본인 재단사(tailor)가 1~2명 정도 있었으며, 숙녀복의 경우는 중국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We know, 1897).

        신문광고에서 판매 물품이 확인되는 최초의 외국인 양복점은 1897년 3월 9일 서울 장동의 Rikitake Tailor Co.이다. 이 회사는 봄/여름 옷(spring and summer clothes), 넥타이(neck ties), 셔츠(shirts), 칼라(collars), 커프스(cuffs)와 같이 일반 양복을 비롯한 다양한 양복 부속품을 수입 판매하였다(Tailors, 1897). 1897년 8월 에는 맞춤 양복점인 Yuentai(源泰)양복점이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지점을 설립했다. 점주인 위엔타이는 중국인이며 조선에 오기 전 상하이의 외국인 양복회사에서 3년간 고용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Notice, 1897). 당시 위엔타이 양복점에서 제작 판매한 양복은 가을/겨울용의 상등(고급) 양복이었다(Yuentai tailor shop, 1897).

        1890년대는 양복점의 태동기로서 이 시기의 양복점에서는 정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구식 예복, 군복, 경찰복을 비롯하여 각 계절에 적합한 일반 양복과 넥타이, 셔츠 등의 부속 상품을 판매했음을 알 수 있다.

      

      
        2. 1900~1910년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
        1900년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많은 양복점의 이름들이 신문광고에 등장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대례복이나 군복과 같은 정부 관복의 제작 납품에 관한 기사가 많아진 점, 양복점에서 기성복 양복이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 최초의 부인양복점(夫人洋服店)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1900년대 일본인 양복점으로 고교(高橋)양복점, 등정(藤井)양복점, 곡택(谷澤)양복점, 천전(淺田)양복점, 원등(遠藤)양복점 등이 존재했는데 이들 양복점에서는 주로 대례복, 군복, 상인복(商人服)을 제작 판매했다(All kinds, 1902; All of, 1905; Loss amount, 1904; Suit of, 1901; This tailor shop, 1902). 상인복은 비즈니스맨, 즉 상인(商人)의 정장인 신사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高橋)양복점은 스스로를 ‘군사용달상(軍事用達商)’이라고도 지칭했는데(Suit of, 1901), ‘용달상’이 상품이나 물건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상인임을 감안해 볼 때 군복과 부속품의 납품을 주로 하는 양복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4~5년 무렵에는 대례복과 같이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복식의 제조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복점도 생겼다. 원등(遠藤)양복점은 1904년 11월에 외교관의 대례복 주문을 맡았는데 당시 대례복 재봉을 조선에서 하지 못하여 견양을 들고 동경에 다녀오기도 했다(Going back, 1904). 그러나 1905년 1월에는 일본으로부터 숙련된 직공을 다수 용빙하여 조선 내 일본 공사관 복식과 대한제국 정부 복식을 전문으로 하는 양복점으로 자리매김했다(All of, 1905)

        쥬식회샤 이후 신문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한국인 양복점은 1903년 김동석과 이필영의 일신양복점(日新洋服店)이다. 김동석과 이필영은 외국양복점 대방가(大方家)에서 고등제조법(高等製造法)을 졸업하고 수년간 고용되어 있다가 독립하여 양복점을 설립했으며 군복, 예복, 상복(常服: 신사복으로 추정됨)을 외국인 양복점에 비해 염가로 제조 판매했다(I graduated, 1903). 1905년에는 윤태훈과 이년응의 양복점이 개업했는데 이들은 원래 원등복송과 계약하여 영업하던 중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들의 양복점을 했다(While I was, 1905). 윤태훈과 이년응은 ‘서양서 졸업해 온 재봉사’를 고용했으며 일반 양복을 비롯하여 문무관대례복과 학도복(學徒服)을 제작 판매하였다(Advertisement, 1905; This time, 1905). 한국인 양복점은 조금씩 증가하여 1906년 무렵에는 서울 소재 한국인 양복점이 10여개 정도 되었다고 한다(Kim, 1990). 신문에서 점포명이 확인되는 한국인 양복점으로 1908년 김영주의 한성양복점, 1909년 김상렬의 대흥양복점, 강재원의 일등양복점 등이 있다(I lost, 1909; I served, 1909; The other day, 1908). 1909년 개점한 일등양복점은 점주 강재원이 개점 이전에 궁내부 어용으로 6~7년간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복, 외투 등의 일반 양복과 학생복뿐 만 아니라 문무관 대례복, 통감부 관복까지 제작 판매했다(I served, 1909).

        1904년 10월에는 근대시기의 대표적인 양복상(洋服商) 정자옥(丁子屋)이 서울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This time, 1904). 처음에 정자옥은 미국에서 십 여 년 재봉을 연구한 봉재사(裁縫師) 궁기영태랑(宮崎榮太郞)을 초빙하여 구미최신유행 양복을 제작했다(An invitation, 1904). 1905년에는 정자옥의 기성양복광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New arrival, 1905), 이로써 양복점에서 기성복양복을 판매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09년 10월에 정자옥은 업무를 더욱 확장하여 2개의 분공장을 신설하였고 급한 주문에도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New arrival, 1909).

        이 시기에 정자옥은 스스로를 ‘제관서어용달양복점(諸官署御用達洋服店)’이라 칭하기도 했다(New arrival, 1909). 이 칭호로 볼 때 정자옥이 정부 관원의 양복 제작과 납품을 맡았던 양복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자옥 이외에도, 단발한 궁내부 관원들(뎡감, 소뎡, 싀탄슈, 원역 등)의 양복을 제작 남품했던 다른 일본인 양복점들도 존재했다(Suit order, 1908; Wonyeok attire, 1908). 정자옥의 양복은 양복지 직수입으로 인해 보통 양복 가격보다 1할 이상 저렴한 편이었으며(New arrival, 1909), 1914년 무렵에는 품목도 다양해져서 기성복 오바코트와 돔비(돈비, 인버네스: 케이프가 달린 오버코트의 일종), 망토 등을 판매하였다(Year-end sale, 1914).

        양복점의 점주가 여성인 경우도 있었다. 1908년 부인양복점(夫人洋服店) 광고 문구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금시대는 남녀를 물론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생활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 정당한 고로 본인이 비록 여자오나 재봉을 졸업하여 남녀양복을 선명 제조하여 전국 형제자매에게 수구수응 하겠사오니 속속 래구하심을 앙망함”(Nowadays, 1908, p. 3)이라고 하여 여성을 점주로 하는 양복점의 존재가 확인된다. 가게의 이름을 ‘부인양복점’이라고 명명한 것이 특이한데, 점주가 ‘여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인양복’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짐작된다. 1908년 여성 양복점주의 존재는 대단히 선구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3. 1920년대 양복점의 판매 물품
        1920년대가 되면 이전시기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대례복과 군복 등의 광고가 거의 사라지고 신사복, 외투 등의 일반 양복 광고가 대량으로 등장한다. 양복은 정부 관리들의 예복이나 군복, 경찰복과 같은 특별한 용도를 위한 옷에서 출발했으나, 1920년대가 되면 한국인의 의생활에서 ‘통상복’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Prices, 1922). 이 시기에는 양복점의 수도 많이 증가했다. 1924년 서울 소재 중국인 양복점의 수가 14개 정도였으며(Money paid, 1924), 1926년 서울의 한국인 양복점 수는 약 70여개에 달했다고 한다(Kim, 1990). 1920년대 양복점 판매 물품의 특징으로는 상품의 다양화 및 세분화 경향, 대량생산된 기성복의 제작 판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1920년대 양복점에서는 모닝 코트와 같은 예복류, 신사복(세비로)과 외투(겨울 외투, 스프링 코트, 레인 코트, 인버네스) 등의 일반 양복, 학생복, 부인복, 아동복, 작업복을 비롯하여 와이셔츠, 넥타이, 메리야스, 중절모, 신사화 등의 잡화류, 주단 포목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판매했다(Autumn, 1925; Big sales for readymade, 1928; Ready-made, 1925; Sales day, 1926; Spring big, 1928; Summer big, 1928; The cold, 1921). 하나의 유형 내에서도 상품 구색이 다양하여 세부 품목이 많았으며 다양한 소재 및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판매되었다. 예컨대, 1926년 정자옥 양복점에서는 두 종류의 오-바를 판매했는데 하나는 ‘기성 오-바’, 다른 하나는 ‘주의용 오-바’였다(Sales day, 1926). 여기서 ‘기성 오-바’는 기성복 일반 양복 코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주의용 오바’는 그 외형이 주의와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모직물 코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의용 오바’는 두루마기에 익숙한 한국인들을 위해 고안된 한국형 외투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양복점에서 판매된 메리야스에도 모(毛), 이모(裏毛), 반모(半毛), 고급모(高級毛) 등 소재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했다(Gathering for, 1927; Sales day, 1926)

        이 시기 상품의 다양화 및 세분화 경향은 대량생산 시스템 기반 기성복 제작 판매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20년대 양복에는 주문복과 기성복이 공존했다. 기성복 판매는 정자옥을 비롯한 몇몇 일본인 양복점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정자옥은 1909년에 스스로를 ‘제관서어용달양복점’이라 내세웠으나, 1922년에는 ‘레데이 메-도 스도아’를 자칭하며 기성복 판매에 대단히 집중하였다(Practical summer, 1922). 정자옥의 주요 판매 물품이 관청 어용 양복에서 일반 기성 양복으로 옮아간 것이다.

        1922년 당시 정자옥에는 ‘기성양복부’와 함께 ‘주문양복부’가 공존했다. 기성 양복이 세분화된 촌법(寸法: 사이즈) 체계를 토대로 대량 생산된 비교적 염가의 양복이었던 반면, 주문 양복은 맞춤복으로서 고급 양복을 추구했다(Conduct an economic, 1922; Trend news, 1922; Wool and Western, 1922). 1920년대에 정자옥은 특히 기성양복 판매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Fig. 6>과 같이 광고에서 남녀 한복 위에 각각 양복 외투와 망토를 착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는 여전히 한복에 익숙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복과 양복의 코디 제안을 통해 기성 양복의 판매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광고 전략이었다. 원래 망토나 외투는 여학생이나 어린 소녀들이 겨울에 방한용으로 입던 옷이었으나 점차로 부인들도 겨울 방한의로 착용하기 시작했으며 1927년 무렵에는 기생이나 여염집 부인들이 봄철에도 많이 입을 정도로 유행이 확산되었다(Spring adornment,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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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tle and coat worn over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Conduct an economic, 1922, p. 1)

          
          

          

        

        정자옥은 1925년에 ‘양장잡화부’를 신설하여 모자, 와이셔츠 등의 판매를 더욱 확대했다(Autumn, 1925; Celebration, 1925). 정자옥은 양장잡화에 머무르지 않고 연이어 조선의 재래직물시장까지 판매영역을 넓혔다. 1926년에 ‘주단포목부’를 개설하고(Big sales for dress, 1926), 순백색주단포목과 한산모시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Big sales for white, 1926; Supreme white-ramie, 1927).

        1927년 정자옥의 부인복부에서는 수십 종의 케-프를 판매할 정도로 케-프의 디자인도 다양해졌다(Trendy cape, 1927). 케-프는 부인들이나 여학생들의 외출용 모직 방한의인데, 그 중 하나는 <Fig.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길이가 무릎 아래 정도였으며 칼라를 펴면 귀까지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넓은 칼라가 달린 모양이었다. 망토 보다는 길이가 짧은 편이었다. 1927년 봄에는 기생과 여학생, 신여성들 사이에 ‘어깨에 익살맞은 주름이 잡힌 신식 만도’가 유행했는데, 당시 보통 부인네들은 기존의 ‘아무 주름이 없는 구식 만도’를 입었다고 한다(Spring adornment, 1927). 어깨 주름의 유무로 볼 때, 당시의 ‘신식 만도’는 <Fig. 7>과 유사한 형태, ‘구식 만도’는 <Fig. 6>의 부인의 망토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Fig. 7> 
				
          

          
            Cape look
            (Trendy cape, 1927, p. 4)

          
          

          

        

        1920년대에 정자옥은 신사복에서 시작된 기성복 사업을 여성복, 아동복까지 확대하고 신발, 와이셔츠, 넥타이 등 잡화부문까지 더욱 확장시킨 후 심지어 일부 재래직물시장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해 갔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일부 양복점의 대량생산 기반 기성복은 양복 품목의 다양화 및 세분화를 가능하게 했던 토대임과 동시에 이로써 증대된 양복점의 자본력은 양복과 관련 없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한 기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인의 의류·직물 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7년 정자옥은 1층의 레디-메드부를 확장하고 ‘양복은 필히 기성복에 한 한다’라고 천명하며 ‘레디-메-드 만능시대’를 조선에서 실현하고자 했다(Ready-made, 1927).

        기성복은 1927년까지 대부분 정자옥의 독점 판매로 이루어지다가 1928년 이후부터는 다른 일본인 양복점으로 확대되어 갔다. 기성복 시장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맞춤 양복점들 가운데 자본력을 갖춘 일부 양복점들도 기성복 사업에 진출했다. 기성복 양복점은 1927년 12월 무렵까지는 경성에서 정자옥이 유일했으나(Complete, 1927), 1928년 3월 이후부터는 백목옥(白木屋)양복점, 마도(馬渡)양복점 등 다른 양복점에서도 기성복을 판매하였다(Big sales for ready-made, 1928; Big sales for spring, 1928).

        기성복 양복점과 달리 주문 제작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맞춤 양복점에서는 기성복 양복점에서 취급한 품목 가운데 맞음새가 중요한 품목인 남자 신사복과 외투를 기본으로 하여 부인 망토와 외투, 학생복을 주로 제작 판매했다(Advertisement, 1922; Jongno tailor's shop, 1929; Opening ceremony, 1922; Spring adornment, 1927; Store pilgrimage, 1929). 그러나 맞춤 양복점도 어떤 식으로든 기성복 양복점의 다양한 상품 구색과 빠른 생산 판매 시스템에 대응해야 했다. 일부 맞춤 양복점에서는 기성복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반제품을 대량으로 제작해 두고 고객이 주문하면 12시간 이내에 완성해줌으로써 기성복의 빠른 속도와 주문복의 맞음새라는 두 가지 장점을 결합시킨 부인복을 판매하기도 했다(End-of-year, 1928).

      

      
        4. 1930년대 평화시기(1930~1937년) 양복점의 판매 물품
        1930년대는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1920년대에 이어 양복점의 호황이 계속되었으나 중일전쟁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는 전시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기로서 양복업계에 큰 변화와 타격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30~37년까지의 시기를 평화시기로, 1938~1945년까지의 시기를 전시로 명명하여 각각을 따로 고찰하였다.

        1930년대 평화시기의 양복점 판매 물품은 192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양복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부인복 전용의 맞춤 양복점(양복부)의 증가,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상업 시설의 등장으로 인해 양복점의 판매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점 등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백화점 매장에서의 판매 물품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판매된 상품 유형과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양복점에 국한되므로 백화점의 판매 물품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전 시기에 매우 요란하게 등장했던 정자옥의 기성복 광고는 1930년대가 되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정자옥 이외에 다른 양복점의 광고들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정자옥의 양복 광고가 사라진 것은 다름 아니라 정자옥이 더 이상 ‘양복점’이 아닌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상업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1927년 5월 이미 정자옥은 발전 전략으로서 ‘대백화점 건설’을 발표하고 일대 약진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Construction of, 1927). 정자옥은 1929년과 1930년에 각각 점포의 신·증축사업을 완공하여 5층의 대형 매장을 구축하였는데, 1층은 양장잡화, 화장품, 모자, 구두, 부인잡화, 조선주단의복매장으로, 2층은 양복, 기성복, 오복(吳服: 일본 견직물), 부인용품, 양산매장으로, 3층은 부인복, 아동복매장 등으로 구성하였다(Busan Modern History Museum, 2013). 이로써 1930년대의 많은 중소 양복점들은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뿐 만 아니라 정자옥과 같은 대형 백화점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Discussion, 1932; The second discussion, 1931).

        1930년대가 되면 “너나 업시 다 입는 양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양복이 대중화되었다(Hongseon, 1932, p. 4). 양복 착용의 확산은 양복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1932년 무렵에는 한국인 양복점 수가 80여개에 달했으나(Hongseon, 1932), 1938년 무렵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인 양복점이 200여개소가 넘었고(Factory, 1938), 서울 시내 전체 양복점 수가 약 600여개에 이를 정도였다(Pure wool corning, 1938).

        이 시기 기성복 양복점과 맞춤 양복점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1920년 대와 마찬가지로 기성복 양복점이라 할지라도 기성복 판매와 주문복 제작을 병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도(馬渡)양복점은 기성복 위주였는데, 신사복, 외투(오버, 돈비, 학생외투), 부인복(부인오버, 코트, 케-프), 학생복(소창학생복, 소학생복), 잡화(와이샤스) 등을 판매하였다(Big sales for ready-made, 1930). 맞춤 양복점에서는 신사복과 외투, 학생복 등을 주로 판매하였다(A suit, 1936; Coat, 1934; Theft from, 1932; Thieves break, 1936). 양복 기술이 탁월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평판이 난 일부 맞춤 양복점들은 매일 양복 주문이 쇄도하기도 했으며(A good, 1933), 한 달 매상이 2~3천원에 달할 정도로 영업 실적이 우수한 맞춤 양복점도 있었다(Today’s success, 1933).

        1930년대가 되면 부인들도 두루마기 대용으로 케푸(케이프)나 외투 같은 것을 더 많이 입게 되었다(Winter preparation, 1932). 지금까지 부인복은 아무래도 남자 양복에 비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 양복점의 틈새 일이거나 기성복 매장에서 구매되는 것이 보통이었다(Winter preparation, 1932). 그러나 1932년이 되면 한국인 백화점에도 ‘부인양복부’가 생겨서 마음에 드는 옷감과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Winter preparation, 1932), 지방에까지 ‘부인양복점’이 생기면서(Comport for, 1935) 부인복 전용의 맞춤 양복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1934년 무렵에는 양복이 더욱 확산되어 어린이들의 양복, 여학생의 제복, 직업 부인의 양장을 골목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떤 가정에서든 가족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수 이상은 양복을 입게 되었다(Beginning, 1934). 경제가 넉넉한 사람은 백화점 양복부 혹은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입었고, 넉넉지 못한 사람은 야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양복을 사 입는 것이 통례였다(Beginning, 1934).

        이처럼 양복 구매와 양복 착용이 확산되자 주문 양복의 비싼 가격과 기성품의 저급한 옷감 및 튼튼하지 못한 바느질이 의생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 신사 양복 한 벌의 값은 약 60원으로 이 돈은 ‘네다섯 식구가 한 달에 먹고 사는 반찬값’과 같은 가게 지출이었다(To buy a suit(First), 1937), 이 정도의 금액은 일반 가정으로서는 당연히 큰 부담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정의 주부들이 직접 양재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배워 가족들에게 손수 양복을 지어 입히도록 권장되었다(Before, 1934; Beginning, 1934). 또한 주문품의 경우 무작정 맞추지 말고 각 부분(양복감, 부속품, 바느질값 등)의 가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과 기성품의 경우에는 꾸준한 품질 향상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To buy a suit(Second), 1937).

      

      
        5. 전시(1938~1945년) 양복점의 판매 물품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각종 정책이 재편되고 본격적으로 전시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Ha, 2006). 이 시기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한반도는 일제의 전시통제경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대표적 소비재 연관 업종 가운데 하나인 양복점은 이전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변화와 타격을 겪게 되었다.

        신조 양복 구입에 대한 제제는 관청부터 시작되었다. 1937년 9월 각 관청을 통하여 “양복은 될 수 있는 대로 해 입지 말되 정 부득이하거든 족기만은 빼고 해 입으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관공서원들은 새 양복 주문을 주저하게 되었다(Be good, 1937, p. 2). 그 결과 양복점에서는 예년 대비 20~40% 주문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양복지 재고도 쌓이게 되었다(Be good, 1937).

        1938년 2월 무렵부터 장기항전에 대응하기 위해 면모, 견, 기타 섬유를 위주로 하는 경공업계에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었고 원모의 사용 제한, 원료 면화의 수입제한, 소비 배급의 통제 등에 의해 복식업계에 일대 이변이 야기되었다(Pure wool business, 1938). 양복의 원료인 순모품과 혼직지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복가가 따라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도 증폭되었다(Factory, 1938). 따라서 1938년 봄에는 모직 양복을 예비로 미리 주문해 두려는 사람들로 인해 양복 주문이 폭등하면서 양복점과 백화점 등에서는 비정상적인 매상 증진이 일어나기도 했다(Factory, 1938; Preview of, 1938; Pure wool business, 1938). 양복점의 일시적 호황을 반증하는 듯 1938년 4월에는 양복점 쇼윈도 순례 기획 기사가 연재되기도 했다(Pilgrimage(5)/(13)/(14), 1938). <Fig. 2>와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1938년 봄 양복점에서는 모닝코트, 신사복, 부인복 등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Fig. 8> 
				
          

          
            Morning coat and sack coat displayed in the show window of Daegyeong tailor’s shop
            (Pilgrimage(14), 1938)

          
          

          

        

        그러나 1938년 가을부터 양복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양복점들은 경영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일부 양복점들은 전시 경제 하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복 수선에 집중하기도 했으며(A dynamic, 1938), 종래의 일반 양복 제조에서 관청 관리복이나 국방복 제조로 전환하는 양복업자도 있었다(Wartime, 1938). 기성복을 주로 판매했던 양복점의 경우에는 상품 사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상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상점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자가 제조를 행하기도 했다(Faced with, 1938).

        1940년대 양복점 기사에서는 신사복이나 외투와 같은 일반 양복의 판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양복점에서는 소학생복, 중학생복, 작업복, 승마복, 경방단복, 노타이 내의 정도의 상품들이 판매되었다(A tailor, 1940; Prosecution, 1941). 전시경제가 심화되면서 일반 양복의 제작 및 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업계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Ⅳ. 양복의 생산 및 판매 주체
      본 장에서는 양복점에서 양복을 제작하거나 판매했던 사람들을 양복의 생산 및 판매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의 종류와 역할, 주요 활동을 고찰하였다.

      
        1. 점주(店主), 주임(主任)
        점주는 양복점의 경영 주체이다. 양복점이 양복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이므로 양복점의 점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복 제작 기술을 이해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연마해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점주가 다 양복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자옥 양복점은 초기 광고에서 스스로를 양복전(洋服廛) 또는 양복상(洋服商)이라고 지칭했고 미국에서 재봉을 연구한 봉재사를 초빙해 와서 영업을 했다(An invitation, 1904; This time, 1904). 1905년의 윤태훈과 이연응 양복점도 서양에서 졸업해 온 재봉사를 고빙하여 영업하였다(This time, 1905).

        양복점의 점주가 ‘양복 일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양복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대별되는 정황은 1926년 평양 양복공 동맹파업에 대한 점주들의 대응을 전한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양복상조합에서는 점주이면서 양복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태도가 매우 강경하나 양복을 지을 줄 모르는 점주 중에는 태도가 연약하여져서 어떤 정도까지의 양보를 하고 다시 복업을 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음으로 양복상조합에서는 결국 두 파로 갈리게 되었다는 소문도 있다”는 기사이다(Both sides, 1926, p. 5). 지방의 소규모 양복점의 경우 점주가 주문을 받고 수금을 하러 다니는 등 점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다(Young businessman, 1932).

        점주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양복가격을 조절하거나 직공을 구인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신문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한국인 양복점 조합 설립기록은 1908년의 것인데, 1908년 7월 28일 라수영, 이승근, 김연규 씨 등 28인의 발기로 경성의 양복점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였다(The association, 1908). 1920년대에는 양복점조합이 지방에서도 결성되었다. 1921년 4월에는 평양의 한국인 점주들이 모여 평양양복점조합을 조직하였다(Foundation of, 1921), 한국인 양복점주들의 조합은 1920년대 이후 수차례 이름을 바꾸거나 조직을 개편하며 ‘양복상조합’, ‘경성양복기공조합’, ‘한성양복상조합’ 등으로 이어졌으며, 일본인 점주들 역시 ‘기성복조합’, ‘경성양복조합’ 등을 결성하여 한국인 양복점과 경쟁하며 각종 현안에 대응하였다(Kim, 1990). 양복점 점주들은 양복점 경영 외에도 재난시 구제금(구호금)을 기부하거나 각종 행사에 의연금품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1920년대 이후의 양복 광고에서는 점주 이외에 주임의 존재가 확인된다. 주임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NIKL, n.d.), 당시 맞춤 양복점의 주임은 점주 바로 아래 또는 동급의 위상으로서 주로 양복기술을 가진 자 가운데 가장 상급자, 즉 재단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 장안양복점의 광고 말미에는 점주와 주임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으며(Partnership, 1920), 1922년의 영미식양복점 광고에도 점주, 재단주임, 점원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Opening ceremony, 1922). 1922년의 대동양복점 광고와 세흥양복점 양복실습생 모집광고는 아예 점주 없이 주임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Advertisement, 1922; Special recruitment, 1922). 양복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임의 권한이 상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기성복 양복점이나 백화점에는 맞춤 양복점의 주임과는 다른 직무를 맡은 주임도 존재했다. 1922년 정자옥양복점의 ‘취급주임’은 물품배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으며(Great good news, 1923), 1930년대 모 디파트(백화점) 양복부의 주임은 고객의 구매동향을 분석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Pure wool business, 1938).

      

      
        2. 점원(店員), 외교원(外交員)
        점원과 외교원은 양복점에서 양복의 판매 활동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한 경제 주체들이다. 1920년 대 이후의 양복점 관련 기사에서는 점원과 외교원이 자주 등장한다. 점원은 양복점의 고용인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예컨대, 주문을 받기위해 양복지 견본을 들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나 양복대금을 수금하는 일, 가게에서 상품을 내어와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일,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응대하거나 고객의 치수를 재는 일, 가봉, 물품납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Clerk, 1939; New clerk, 1938; Store reformation, 1933; Theft and, 1935; Winter clothes, 1927). 지방의 소규모 양복점인 경우에는 점주가 곧 점원인 경우도 있었으며(Young businessman, 1932), 서울 시내의 맞춤 양복점의 경우에는 점원이 6명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New clerk, 1938).

        외교원은 교원(交員)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양복점 점원의 일종으로서 고객들의 집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양복 주문을 성사시키고 계약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했다(Someone who, 1937). 오늘날의 방문판매 영업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원은 양복주문과 동시에 계약금 수취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횡령사건으로 기사가 난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A tailor, 1937; Embezzled, 1923; Salesperson of, 1932; Salesperson on, 1938; Salesperson thieves, 1934). 여성이 양복점의 외교원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는데(A wife, 1935), 여성 외교원의 업무는 주로 부인 양복과 관련된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상점의 합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양복점에서는 외교와 월부판매의 중단, 교육수준이 높은 점원의 채용, 점원 또는 제작자가 직접 고객의 취향이나 연령에 맞는 일대일 응대 등의 경영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New clerk, 1938; Reasonable, 1938). 점차 외교원의 활동이 줄어들고 점원의 교양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39년 양복점 점원의 월급은 50~60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월급이면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Family, 1939a; Family, 1939b).

      

      
        3. 직공(織工, 職工), 도제(徒弟)
        직공과 도제는 양복점, 또는 양복점 소속 공장에서 양복의 생산 활동에 종사한 경제 주체들이다. 직공은 양복의 제작 업무를 책임진 생산자이다. 직공의 숙련된 기술은 양복의 상품 가치와 직결된 사항이었으므로 직공은 고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복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양복점의 개점 광고나 홍보 광고에서는 숙련된 직공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복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았다(Bosin, 1934; Loss amount, 1904; New arrival, 1923; Opening ceremony, 1922).

        1920년대 이후 세계노동운동과 노동단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양복직공들도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1922년 10월 서울 재동의 경성강습소에서 남녀양복직공 80명이 모여 ‘양복직공조합(洋服職工組合)’을 발기하였고(Gathering, 1922), 1920년대 중반에는 진남포와 회령 등 지방에까지 직공조합이 만들어졌다(Both sides, 1926; Formation of, 1924; The union, 1926). 직공들은 직공조합에 가입하여 연대하며 주로 임금문제나 차별대우, 노동시간문제 등에 함께 대응했다(Bujeonok, 1931; Despotic, 1926; Sixty workers, 1929; The strike, 1930a; Workers of Bukcheong, 1932). 또한 직공끼리는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본래 빈핍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동료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거나 국가적 재난에 푼푼히 모은 돈을 구제금으로 내기도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Joseon famine, 1925; Reception, 1924; Warm heart, 1924).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양복점의 직공들은 종종 동맹파업을 했다. 양복 직공들의 동맹파업은 양복직공조합 성립 이전부터 있어왔는데, 1921년 6월에 일본인 양복점 3곳(양복상 각전(角田)상점, 부전옥(富田屋)양복점, 정자옥양복점)에서 한국인 직공 95명이 연합하여 파업을 결행한 기록이 있다(Ninety five, 1921). 일본인 양복점에는 한국인 직공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1927년 정자옥의 경우 한국인 점원과 직공[工手]이 전체의 7할이었다고 한다(History and, 1927).

        일본인 대형양복점에서의 직공 파업은 이후에도 수차례 더 발생했다. 1926년 각전상점의 양복부 직공들이 감독의 포학과 회사의 대우냉혹으로 인해 동맹파업을 했으며(Despotic, 1926), 1929년에도 정자옥양복점의 직공 60명과 부전양복점의 직공 45명이 임금문제로 파업을 단행했다(Forty workers, 1929; Sixty workers, 1929). 백석(白石)양복점의 직공 20여명이 임금문제 등으로 동맹파업을 하자 동 양복점의 소속공장 7곳의 직공 30여명이 동정파업을 하기도 했다(The strike, 1930a).

        양복직공들이 파업을 하면 양복기공조합(洋服技工組合)에서 위원이 출동하여 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Settle, 1929; The strike, 1930b; The union, 1930). 양복기공조합은 한국인 양복점주들의 조합이었던 양복상조합이 1924년 개칭된 것이었다(Kim, 1990). 한국인 양복점주들이 일본인 양복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양복직공들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쟁의 조정에 나서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양복직공(재봉공)의 임금에 관해서는 1931년 1월 1일의 기사를 참고할 만하다. “양복공으로 능난한 사람은 하루 수입이 4, 5원이 되었지만 이것은 이전 이야기요 요새 와서는 그 절반이 될락 말락 하고 족긔 방직공 같은 이는 하루 수입 7, 80전 내지 1원 가량”이라고 하였다(Life by, 1931, p. 18). 양복 직공의 수입은 기술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양복직공의 수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1938년 무렵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인 양복점 수는 200 여개소가 넘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직공의 수가 수천에 달했다고 한다(Factory, 1938). 서울 시내 외국인 양복점이나 지방의 양복점에서 일하는 직공까지 감안한다면 직공의 수가 대단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Fig. 9>는 1938년 8월 서울양복점 공장에서 직공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발재봉틀을 돌리는 재봉사를 가운데에 두고 주변의 좌식 작업대에서 메리야스를 입은 직공들이 바느질과 다림질 등을 하고 있다.

        
          
          

          <Fig. 9> 
				
          

          
            Workers of Seoul tailor’s shop
            (Factory, 1938, p. 5)

          
          

          

        

        직공 가운데에는 또한 도제가 존재했다(Award for, 1937; History and, 1927). 도제는 양복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숙련공 밑에서 일하는 직공으로서 연습생 또는 견습생이라고도 칭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Stunned to, 1923; Suit anniversary, 1943). 1920년대에 양복점수가 급증하면서 양복기술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배출된 양복실습생들이 양복점의 인력 수요에 충당되었다고 한다(Kim, 1990). 도제들 중 일부는 양복실습생 과정 중에 있거나 양복실습생 과정을 졸업한 이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초 신문에서는 양복실습생 모집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모집기관은 양행(洋行)양복부, 양복점, 양복실습소 등이었으며 교육기간은 3~6개월 등으로 다양했다(Bando, 1921; From six, 1922; Recruitment, 1922; Special recruitment, 1922).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시기의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검토하고 양복점의 판매물품의 종류와 특징을 고찰하며 양복의 생산 및 판매 주체들의 종류와 그들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 연구이다.

      한국 근대 시기 양복과 양복점의 개념을 검토한 결과, 한국 근대의 양복은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이나 아동복, 학생복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으며, 근대시기의 양복점은 ‘서양식의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또는 학생복을 만들거나 파는 가게’로 정의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근대 시기 양복점의 판매 물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 결과, 1890년대 양복점에서는 정부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서구식 예복, 군복, 경찰복을 비롯하여 각 계절에 적합한 일반 양복과 넥타이, 셔츠 등의 부속 상품을 판매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00~1910년대 양복점에서는 대례복이나 군복과 같은 정부 관복의 제작 납품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신사복, 외투, 학생복 등이 제작 판매되었다. 또한 신사복과 외투와 같은 일반 양복의 경우에는 주문복뿐만 아니라 기성복 판매가 병행되기 시작했으며 부인 양복 판매도 조금씩 행해지고 있었다. 1920년대 양복점에서 판매된 물품은 신사복과 외투 등의 일반 양복 위주였으나 이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 유형이 존재했으며 한 유형 내에서도 세부 상품이 많고 디자인과 소재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판매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성 양복 시장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930년대 평화시기(1930~1937년) 양복점의 판매 물품은 192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사복, 외투, 부인복, 학생복, 잡화 등이 계속 판매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복이 더욱 확산되면서 지방에까지 ‘부인양복점’이 생겨나는 등 부인복 전용의 맞춤 양복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1938년 이후 1945년 광복 이전까지는 전시 비상 경제 체제 하에서 양복점의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인해 일시적 호황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양복점들은 수선일로 전환하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일반 양복 보다는 관청 관리복, 국방복, 학생복, 작업복 등의 판매에 집중하였다.

      한국 근대 시기 양복의 생산 및 판매 주체의 종류와 활동을 살펴본 결과, 경제 주체의 종류는 점주를 비롯하여 주임, 점원, 외교원, 직공, 도제 등 다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주는 양복점의 경영자로서 ‘양복 일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양복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대별되었다. 점주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양복가격을 조절하거나 직공을 구인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주임은 점주 바로 아래 또는 동급의 위상으로서 주로 양복기술을 가진 자가운데 가장 상급자, 즉 재단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점원은 양복점의 고용인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예컨대, 주문을 받기위해 양복지 견본을 들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나 양복대금을 수금하는 일, 가게에서 상품을 내어 와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일,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응대하거나 고객의 치수를 재는 일, 가봉, 물품 납입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외교원은 점원의 일종으로서 고객들의 집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양복 주문을 성사시키고 계약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했다. 직공은 양복의 제작 업무를 책임진 생산자로서 숙련된 직공은 곧 양복의 품질이나 양복점의 명성과 직결되었으므로 양복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직공 가운데에는 도제가 존재했다. 도제는 양복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숙련공 밑에서 일하는 직공으로서 연습생 또는 견습생이라고도 칭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근대 시기 양복점의 판매 물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일부 기성복 양복점들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품 구색을 늘리고 상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양복 생산 및 판매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켜가는 정황을 포착해 낼 수 있었다. 영세한 규모의 맞춤 양복점들도 고급 주문복 판매라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반제품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주문 양복을 생산해내는 등 적극적으로 기성복 시장에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근대 시기 양복의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한 경제 주체들이 양복점 내외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근대 양복의 생산과 판매를 주도했으며 근대 양복 시장과 양복점 산업의 기초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근대 시기에 출간된 신문 자료로서 출간 연대가 주로 1920~1930년대에 많이 치우친 편이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1910년대 이전 시기 양복점의 판매 물품, 생산 및 판매 주체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 추가 자료가 발굴되어 근대 초기의 내용이 더욱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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